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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일리톨, 신생아 충치 예방효과?
일본 연구진, 임산부 섭취결과 상당한 차이 … 충치균 감염 차단으로

임산부가 충치균 및 치구 감소작용을 하는 천연감미료 <자일리톨>을 섭취하면 신생아의 충치균 감염 예방

에 효과가 있다고 요미우리(讀賣)신문이 11월16일 연구진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.

어린이들이 충치균에 늦게 감염될수록 충치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로, 어머니의 세

심한 배려가 자녀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.

충치는 충치균이 사탕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산이 치아를 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, 자일리톨을 

섭취하면 산이 생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치균이 치아에서 잘 떨어지도록 하는 작용이 확인되고 있다.

일본 오카야마(岡山)대학원의 나카이 유키에(仲井雪繪) 연구원 등은 충치균이 많은 임산부 84명을 2개군으로 

나누어 한쪽은 식후 등 하루 4회 자일리톨 검을 5분씩 씹도록 하고, 다른 한쪽은 자일리톨검을 전혀 씹지 않

도록 했다.

임신 6개월째부터 출산 후 9개월까지 실험을 계속하면서 어린이가 1.5세가 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구강 충

치균의 양을 측정한 결과, 산모가 검을 씹지 않은 어린이는 1세와 1.5세에서 충치균 감염비율이 76.9%와 

91.7%로 높게 나타났다.

그러나 자일리톨 검을 씹은 쪽에서는 감염률이 15%와 42.9%로 현저하게 낮았다.

나카이 연구원은 충치균 감염원인이 충치를 가진 부모가 음식물을 씹어 넣어주거나 수저와 젓가락을 공유하

는 과정에서 전염된다고 지적하고, 어머니가 출산을 전후해 구강상태를 청결히 하는 것이 어린이의 충치 예방

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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